
읽기는 인간의 모든 학습과 사회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를 통해 지적, 정서적 발달

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특히 유아에게

읽기는 취학 후 학교에서의 학습 도구로써 사용되

기 때문에 읽기의 중요성 및 유아기 읽기 지도 방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유아가 읽기를 배우는 방법에 관한 대부분의 최

근의 이론적 모델은 대부분 읽기가 언어의 소리 체

계와 문어 형태와 관련된다고 가정한다(Adams,

1990, Adams, Treiman, & Pressley, 1998; Crowder

& Wagner, 1991). 구어의 소리 구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은 음운처리과정과 밀

접히 관련된다. 음운처리과정은 문자 언어와 구어를

처리하는데 있어 음운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Wagner & Torgesen, 1987). 음운처리과정과 읽기

발달과의 관련성은 외국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들

에 의해 확인되어 왔다. Wagner, Torgesen, Roshotte

등(1997)은 음운처리과정 능력이 유치원에서 초등학

교 시기를 거쳐가면서 안정적으로 발달해 감을 제

시하고 있다.

음운처리과정은 음운자각(phonological awareness),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서의 음성 재부호화

(phonetic recoding), 장기기억으로부터의 음운 재부

호화(phonological recoding)로 구성되어 있다

(Wagner & Torgesen, 1987).

음운자각이란 구어에 들어있는 소리의 여러 단위

들을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Ball &

Blachman, 1991; Castle, Riach, & Nicholson, 1994;

Goswami & Bryant, 1990). 이는 구어로 표현된 단

어에서 공통적인 소리를 자각하고 단어가 음절, 음

소와 같은 더 작은 소리로 분절될 수 있으며 다시

이런 단위가 결합하여 단어로 재합성 될 수 있음을

음운처리과정이 4세와 5세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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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방, 가을, 가게’에서 공통

된 소리는 ‘가’라는 것을 아는 것, ‘나비’라는 소리는

‘나’소리와 ‘비’소리가 합해져서 이루어졌고 ‘개구리’

라는 소리는 ‘개’소리, ‘구’소리, ‘리’소리로 나눠질 수

있음을 아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음운자각이 읽기 기술 습득과 높은 상관

이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고연경, 2002; 김선옥, 2003; 김선옥, 조

희숙, 2004; 김현자, 2001; 김현자, 조증열, 2001; 박

향아, 2000; 송승하, 2002; 윤미정, 2003; 이진옥,

2003; 이차숙, 1999; 장유경, 김숙현, 2003; 홍성인,

2001; Ball & Blachman, 1991; Byrne &

Fielding-Barnsley, 1991; Cunningham, 1990;

Goswami & Bryant, 1990). 유아의 음운자각은 낱자

를 말소리로 바꾸는 것을 배우는데 필수적이며

(Liberman, Shankweiler, Fischer, & Carter, 1974),

특히 문자터득기에 있는 초기 독자는 단어의 구조

에 민감할수록 형식적인 읽기 기술을 더 잘 습득한

다(Adams, 1990). 유아가 단어는 개개의 음소로 나

눠지고 음소는 단어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면 단어를 읽고 만들 때 철자-소리 지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처럼 음운자각은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음역화할 때 철자-소리간 지식을 사용하도록 돕는

다(Lyon, 1995). 그리하여 유치원 시기 아동의 음운

자각 능력과 동일 시기 혹은 이후의 읽기 능력간의

관계는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관심 영역이 되어왔

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측정된 음운자각 능력이

이후 초등학교 1, 2학년 심지어 4학년까지의 읽기

능력을 예언한 연구(Juel, 1988; Roth, Speece, &

Cooper, 2002), 높은 음운자각 능력을 가진 유아가

낮은 음운자각 능력의 유아보다 학동기에 읽기 능

력이 더 뛰어남을 보여준 연구들이 좋은 예이다. 이

들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 지능, 어휘, 글자지식,

기억, 사회계층이 통제된 후에도 위와 같은 관계가

지속됨을 보여주었다(Torgesen & Bryant, 1994;

Wagner et al., 1993). 일반적으로 음운자각의 측정

은 단어의 음절이나 음소 세기, 단어의 소리 순서

바꾸기, 음절이나 음소의 분절, 탈락, 대체, 합성, 변

별과 운율 인식하기 등의 과제를 이용한다

(Blachman, 1984; Wagner & Torgesen, 1987).

영어, 핀란드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외국 연구에서 보면 취학 전의

음운자각과 읽기가 .30～.75의 상관범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5세아를 대상으로 한 이차숙

(1999)의 연구에서는 음소삽입(음소결합)이 구문 읽

기(r=.69), 유사단어 읽기(r=.64)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인(2001)은 4～6세 유아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운자각과 단어 재인 간

의 상관관계(r=.91)가 높으며 그 중에서도 탈락

(r=.89), 합성(r=.86), 변별(r=.78)과제 순으로 읽기와

상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단어, 음절 수준

의 자각에서 4세와 5세 사이, 5세와 6세 연령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음소수준에서는 5세와 6세간의 연

령별 차이가 있으나 4세와 5세 간에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고연

경(2002)은 단어 읽기와 문장 이해하기가 음운탈락

(r=.52), 음운변별(r=.51)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

다. 5세와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송승하(2002)의

연구에서는 5세의 경우 음운자각이 읽기와 상관관계

(r=.66)를 보였으나 6세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지능, 단기기억, 음운

자각이 단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을 5세아를 대상으

로 분석한 윤미정(2003)은 음운자각만이 단어 읽기

와 상관(r=.71)이 있으며, 음운자각 중에서도 음소합

성(r=.77)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음운자각은 단어 읽기에 51%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단어 읽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음소합성으

로 그 영향력이 60%였으며 음소탈락이 첨가될 경우

4%가 커져서 전체 64%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

다. 김선옥(2003)도 5세아의 음운자각과 단어 읽기는

상관(r=.61)이 있으며 음운자각의 하위요인별로는



합성(r=.60), 변별(r=.57), 탈락(r=.53)의 순으로 상관

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음운자각은 단어 읽기

에 37%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유

경과 김숙현(2003)은 2～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음운자각과 읽기가 상관(r=.46)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김선옥과 조희숙(2004)의 연구도 5세아의 음운자

각과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읽기 능력

이 상관(r=.63)이 있으며 음운자각이 읽기에 40%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에서는 음절변별이 읽기에 42%의 영향력을 미치며

여기에 음절합성이 첨가될 경우 12%가 증가하여 전

체 54%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전반적으로 음운

자각이 읽기와 상관이 있으며 읽기에 설명력을 가

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음운기억(phonological memory), 혹은 음

운 부호화(phonological coding)라 불리는 음성 재

부호화가 초기 읽기와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음성 재부호화는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작업기억

에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문어 상징을 소리에

기초한 표상체계로 부호화하는 일련의 기술이다

(Wagner & Torgesen, 1987). 즉, 작업기억에서 정

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소리에 기초한 표

상체계로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가방’이라는 글자를 보고 ‘가’라는

소리와 ‘방’이라는 소리로 바꿔 작업기억에 저장하

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기억 모델에 의하

면 시공간 정보와 달리 언어정보는 음성적으로 부

호화되고 음운형태로 작업기억에 저장된다. 즉, 읽

는 동안 언어정보를 내적으로 조음하여 조음루프

(articulation loop)의 활성화를 통해 읽은 정보를

음운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다(Baddely, 1982,

1986). Wagner와 Torgesen (1987)은 효율적인 음

성 재부호화가 초기 읽기 학습자에게 중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즉, 초기 읽기 학습자는 시각적으로

제시된 일련의 철자 목록을 음역화하고 임시 저장

소에 철자의 소리를 저장하고 단어를 만들기 위해

임시 저장소의 내용을 결합해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음성 재부호화는 초기 읽기 학습자에게 소리

를 단어로 결합하는 어려운 과제에 인지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며 글자나 단어

부분의 음소를 정확하게 표상하도록 도와준다

(Baddely, 1982; Wagner et al., 1997).

많은 연구자들(Blachman, 1984; Cormier &

Dea, 1997; Gathercole, Willis, & Baddeley, 1991;

Mann & Liberman, 1984)은 음운기억이 읽기의

성취를 예언함을 보여주었다. Mann과 Liberman

(1984)은 작업기억에서의 부호화가 음운자각과 유

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Cormier와

Dea(1997)는 비언어적 기억과제 보다 언어적 기억

과제가 읽기와 철자쓰기의 성취를 더 잘 예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작업기억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여 회상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거꾸로(backward) 회상하는 과제를 사용한

결과, 정보를 거꾸로 회상하는 능력이 단어 발성 기

술을 설명함을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읽기와 음성 재부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철자-소리 일치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음

성 재부호화 능력을 단기기억 과제로 측정한다. 특

히 언어성 단기기억 과제는 일련의 무의미단어 목

록을 불러주고 이를 피험자가 기억하여 목록의 단

어를 발음하는 것으로 측정된다(Wagner &

Torgesen, 1987). 즉, 아동은 제시된 무의미단어나

숫자를 듣고 그것과 동일한 순서로 기억하여 발음

하는 과제에 의해 측정되었다. 작업기억에서의 음

성 재부호화의 결함은 철자-소리 일치 학습을 제

한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규칙에 대한 지식은 친숙

하지 않은 단어를 음성적으로 부호화하는 것에 어

려움을 가져온다. 따라서 음성 재부호화 능력은

능숙하게 읽는 아동과 읽기 장애를 구분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Watson & Willows,

1995). 우리나라에서도 읽기에서 음운기억을 고려



한 연구가 있는데 장유경과 김숙현(2003)의 연구

에서는 2～4세 유아의 청각기억이 읽기 수준과 유

의한 상관(r=.35)이 있었다. 그러나 5세아를 대상

으로 한 연구(김선옥, 2003; 김선옥, 조희숙, 2004;

윤미정, 2003)에서는 유아의 단기기억은 읽기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음성

재부호화와 읽기와의 관계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음운처리과정에 관여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장

기기억으로부터의 음운 부호의 인출(retrieval

of phonological code) 혹은 음운 재부호화가

알려져 왔다. 이는 문자상징을 소리에 기초한 표

상체계로 부호화하여 어휘에 접근을 하기 위해

소리에 기초한 표상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Wagner & Torgesen, 1987). 즉, 부호화된 문어

정보를 독자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소리에 기초

한 표상체계와 대응시켜 연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방’이라는 글자를 보고 장기기억의 어

휘집에서 ‘가’라는 소리와 ‘방’이라는 소리를 찾아서

‘가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운 부호

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적인 의미 접근(visually

mediated access)은 어린 유아와 고빈도 단어에 대

한 능숙한 독자에 의해 사용된다. 그러나 음운 재

부호화는 읽기를 습득하는 초기단계에서의 의미

접근에 중요하며, 능숙한 독자가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Wagner &

Torgesen, 1987). 그러므로 음운 재부호화는 초기

읽기 발달에서 능숙한 읽기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이며 읽기 성취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저장소로부터 글자, 단어부분, 전체단어의 발

음을 빠르게 인출하는 것은 글을 읽을 때 음운 부

호를 효율적으로 인출하게 함으로써 유아가 성공적

으로 음역화하게 한다(Bowers & Wolf, 1993; Wolf,

1991). 시각 정보(visual information)의 이름을 대는

속도는 장기기억으로부터 음운 정보를 측정하는 속

도로써 기술되며 이는 단어의 소리를 표상하거나

단어를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Sodoro, Allinder, & Rankin-Erickson, 2002). 그래

서 음운 재부호화는 일련의 철자가 실제 단어인지,

무의미단어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사물이나 색, 숫자,

철자 등의 자극 이름을 빨리 말하는 것으로 측정된

다(Wagner & Torgesen, 1987; Wolf & Bowers,

1999). 빠르게 이름 말하기(rapid naming)는 장기기

억으로부터 음운적 또는 소리 표상을 빠르게 인출

하는 능력으로 사물, 색, 숫자, 글자의 이름을 빠르

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가능한 한 빠

르고 정확하게 일련의 항목 이름을 말하는 과제가 1

번에 1개씩의 개별 항목을 빠르게 말하는 것 보다

읽기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Wagner et al, 1997).

당연히 이러한 일련 목록의 이름 말하기 과제는 읽

기 능력과 관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Bowers &

Swanson, 1991). 몇몇 연구자들(de Jong & der

Leij, 1999; Torgesen, 2000)은 일련 목록의 이름 말

하기 과제와 읽기와의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Blachman(1984)은 상징 자극(숫자, 문자) 이름 말하

기가 학동기의 읽기를 더 잘 예언한다고 하였다. 또

한 van den Bos, Zijlsrra와 Iutje Spslberg(2002)는

색과 그림 이름 말하기 보다 글자와 숫자 이름 말

하기가 읽기를 더 잘 예언한다고 하나

Scarborough(1998)는 색과 그림 이름 말하기 와 글

자와 숫자 이름 말하기가 읽기 예언자로써 비슷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Kirby, Parrila,

Pfeiffer, 2003; Wagner et al., 1997)은 유치원 시기

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읽기에 음운자각의 영

향력이 더 강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이름

말하기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chatschneider, Carlson, Francis 등(2002)은 읽기에

서 빠르게 이름 말하기의 중요성이 1학년에서 2학년

으로 가면서 줄어듦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진

옥(2003)의 연구에서 6세 아동의 읽기 능력과 빠르

게 이름 말하기 간에 상관(r=-.5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이름 말하기 하위 과제 중 숫자



이름 말하기만 읽기와 상관이 있으나 글자, 사물, 색

깔 이름 말하기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김선옥과

조희숙(2004)도 5세의 단어 읽기에서 음운자각이 단

어 읽기에 37%의 영향력을 가지며 여기에 음운 재

부호화의 영향력이 9% 증가하여 48%의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빠르게 이름 말하기와 단

어 읽기가 상관(r=-.60)이 있었다. 그러나 송승하

(2002)의 연구에서는 5세와 6세의 읽기와 빠르게 이

름 말하기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처럼 빠르게 이름 말하기가 과제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고 유아의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

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아의 읽기에서

음운처리과정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도 증가되고 있다. 2～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음운자각이 읽기와 상관이

있으며 음운자각이 읽기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음성 재부호화와 음운 재부호화와

관련되어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또

한 우리나라 유아의 음운자각 발달에 대한 연구(김

현자, 2001; 김현자, 조증열, 2001; 박향아, 2000; 윤

혜경, 1997)를 보면 음절의 하위 단위를 먼저 자각

과 점차로 음소 단위를 자각한다. 또한 한글의 특성

상 글자가 쉽게 분리되어 지각되기 때문에 자소 읽

기 전인 4세와 5세 사이에 글자 읽기 단계가 존재

한다. 3세부터 초성자음과 중성모음을 합한 소리와

중성모음과 종성자음을 합한 소리를 탐지하기 시작

하여 점차적으로 4세와 5세부터 초성, 중성, 종성의

음소탐지가 발달하여 자소 단위의 글자 분류 능력

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특히 4세의 경우 음절인식이

시작되며 한 음절이 하나의 글자와 대응된다는 것

과 글자와 발음의 항상성의 관계를 자각하기 시작

한다. 5세의 경우 음절의 하위 단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소에 관한 자각이 나타나며 글

자수-음절수 대응 관계와 글자와 발음의 항상성 관

계를 알며 자소 단위의 처리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

한다. 또한 개음절에서의 초․종성의 음소-자소 대

응을 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유아의 음운자각 능력

이 4세와 5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읽기 교수법에 따른 음역화 능력 증진 효과

연구에서 홍옥선(1999)은 유아가 4세경이 될 때 음

역화 지도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음운처리능력이 어린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

달함으로 이 두 연령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유아의 읽기 지도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자터득기에 있는 4세와 5

세 유아의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

와 단어 읽기의 관계를 알아보고 세 변인간의 상관

의 정도를 비교하고,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의 단어

읽기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읽기 발달과 지

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음운처리과정, 이들의

하위요인과 단어 읽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음운처리과정, 이들의

하위요인의 단어 읽기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A유치원에 다니

는 4세아 50명과 5세아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체 검사를 다 수행하지 못한 4세아 2명을 제외하

고 4세아 48명, 5세아 5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4세아 남아 28명, 여아 20

명(연령범위 48개월～59개월, 평균 월령 52.90개월,

표준편차 3.66개월)과 5세아 남아 21명, 여아 29명

(연령범위 60개월～71개월, 평균 월령 67.98개월, 표



준편차 3.00개월)로 전체 남아 49명, 여아 49명 총

98명이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음운자각(음절탈

락, 음절합성, 음절변별, 음소탈락, 음소합성, 음소변

별)검사, 음성 재부호화 검사, 음운 재부호화 검사,

단어 읽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음운자각 검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준화된 음운자각 검사가 없

어 김선옥과 조희숙(2004)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한 음운자각 검사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음운자각의 하위변인들은 음절수준, 음소수

준에서의 탈락, 합성, 변별과제이다. 음절수준, 음소

수준에서는 초성과 종성의 위치에서 탈락, 합성, 변

별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음운자각 하위검사

의 예를 들어보면, 음절탈락 과제의 경우 2～3음절

로 구성된 단어로 첫음절탈락 검사, 끝음절탈락 검

사 각각 4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음절탈락 검사는

‘가방’라는 단어를 들려주고 첫 번째 글자를 빼면 어

떤 소리가 남는지 말해보도록 하였다. 음소탈락 과

제의 경우 1음절로 구성된 단어로 초성탈락 검사,

종성탈락 검사 각각 4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

소탈락 검사시 더 작은 소리에 관한 놀이라고 이야

기한 후 ‘비’소리를 들려주고 /ㅂ/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는지 말해보도록 하였다. 음절합성 과제의

경우 2～3음절 단어로 2음절 합성 검사, 3음절 합성

검사 각각 4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음절합성 검사

시 ‘당’소리에다가 ’근‘소리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

는지 말하도록 하였다. 음소합성 과제의 경우 CV

구조로 된 1음절, CVC 구조로 된 1음절 각각 4문항

씩으로 구성되었다. 음소합성 검사시 더 작은 소리

를 합치는 놀이라고 이야기 한 후 /ㄴ/소리에다가 /

ㅏ/소리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는지 말하도록 하

였다. 음절변별 과제의 경우 2음절로 구성된 단어로

첫음절변별 검사, 끝음절변별 검사 각각 4문항씩으

로 구성되었다. 음절변별 검사시 ‘바다, 인사, 바늘’

의 단어를 불러주고 그 중에서 첫음절의 소리가 다

른 것을 찾도록 하며 ‘모기, 국어, 붕어’의 단어를 불

러주고 그 중에서 끝음절의 소리가 다른 것을 찾도

록 하였다. 음소변별 과제의 경우 CVC 구조로 된 1

음절 단어로 구성되며 초성변별 검사, 종성변별 검

사 각각 4문항씩 구성되었다. 음소변별 검사시 처음

에 시작하는 더 작은 소리가 다른 것을 찾아보는

놀이라고 이야기한 후 ‘신, 국, 상’의 단어를 불러주

고 그 중에서 첫 음소가 다른 소리를 찾도록 하며

‘북, 턱, 손’의 단어를 불러주고 그 중 끝 음소가 다

른 소리를 찾도록 하였다. 음운자각 검사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의미단어로 구성되었다. 각 과제는 연

습문제 2문항과 검사문제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당 유아가 바르게 대답하면 1점을 주며 음

운자각의 하위변인별 최대점수는 8점이다. 음운자각

검사는 6개의 하위변인으로 검사가 이루어져 음운자

각의 총점은 48점이다. 음운자각 검사의 Cronbach α

계수는 음절탈락 과제 .95, 음절합성 과제 .96, 음절

변별 과제 .89, 음소탈락 과제 .93, 음소합성 과제

.95, 음소변별 과제 .87이었다.

음성 재부호화 검사

음성 재부호화 검사는 김선옥(2003)의 자료를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언어성 단기기억 과제로

받침이 있는 무의미단어 따라하기와 숫자 바로 따

라 외우기와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로 검사를 구

성하였다. 무의미단어 따라하기 과제는 초성, 중성,

종성이 들어있는 무의미단어 3～6개씩 1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검사자가 낱글

자(예를 들어 ‘봅 을 림’)를 불러주면 유아는 다 듣

고 난 후 따라서 말하도록 하였다. 순서대로 정확

하게 발음하면 문항당 1점을 주었으며 최대점수는 8

점이였다.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과제와 숫자 거꾸



로 따라 외우기 과제는 3～6개의 숫자로 구성된 문

항을 그대로 따라 외우거나 거꾸로 따라 외우는 과

제이다.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면 1점씩을 주었으며,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과제와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과제의 최대점수는 각각 8점이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음성 재부호화 검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

대 점수는 24점이다. 음성 재부호화 검사의

Cronbach α계수는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과제 .74,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 과제 .80,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 과제 .91이었다.

음운 재부호화 검사

음운 재부호화 검사는 선행연구(김선옥과 조희숙

2004; Kirby, Parrila, Pfeiffer, 2003; Wagner et al.,

1997)를 참고로 하여 숫자 이름 빠르게 말하기, 색

깔 이름 빠르게 말하기, 동물 이름 빠르게 말하기로

구성하였다. 숫자 이름 빠르게 말하기 과제는 1～9

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서로 다르게 배열된 2종류

의 숫자판을 보고 숫자 이름을 빠르게 말하는 과제

이다. 색깔 이름 빠르게 말하기 과제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색을 사용하여 서로 다르게 배열된

2종류의 색깔판을 보고 색깔 이름을 빠르게 말하는

과제이다. 동물 이름 빠르게 말하기 과제는 토끼, 고

양이, 돼지, 말, 새 그림을 사용하여 서로 다르게 배

열된 2종류의 동물그림판을 보고 동물 이름을 빠르

게 말하는 과제이다. 숫자 이름 빠르게 말하기 과제

의 경우 5개의 숫자를 5줄로 배열하여 20×30cm의

보드 위에 검정색 신명조체의 컴퓨터 글씨로 부착

하여 제작한 숫자판을 한 장씩 제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25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빠르게 말하도록 하

였다. 말하다가 틀렸을 경우 틀린 부분부터 다시 말

하도록 하였다. 이름을 순서대로 빠르게 말한 초 단

위의 시간을 계산하였으며 2번의 시도의 평균 시간

을 사용하였다. 음운 재부호화에 소요된 시간의 범

위는 숫자 이름 말하기 과제의 경우 8～130초, 색깔

이름 말하기 과제의 경우 14～240초, 동물 이름 말

하기 과제의 경우 18～331초였다. 음운 재부호화 검

사의 Cronbach α계수는 숫자 이름 말하기 과제, 색

깔 이름 말하기 과제, 동물 이름 말하기 과제 모두

.99이었다.

단어 읽기

단어 읽기 검사는 선행연구(김선옥, 2003; 김선옥,

조희숙, 2004)에서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단어

읽기는 의미단어 읽기 과제와 무의미단어 읽기 과

제로 구성되었다. 의미단어 읽기 과제는 2음절 단어

10문항, 3음절 단어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무의미단어 읽기 과제도 2음절 단어 10문항, 3음

절 단어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선정된

단어를 15×10cm의 보드 위에 검은색 신명조체의 컴

퓨터 글씨로 부착하여 제작한 단어카드를 한 장씩

제시하고 바르게 읽은 단어에 대해 1점을 주었다.

의미단어 과제와 무의미단어 읽기 과제의 총점은

각각 20점이다. 읽기 검사의 Cronbach α계수는 의

미단어 읽기 검사 .98, 무의미단어 읽기 검사 .99였

다.

연구절차

본 검사에 앞서 선정된 문항을 가지고 B어린이집

에 다니는 유아 8명에서 예비조사를 실시였으며, 본

검사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훈련된 학생

7명이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실시되

었으며 모든 검사는 검사자와 유아가 함께 있는 조

용한 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검사는 음운자

각 검사, 음성 재부호화 검사, 음운 재부호화 검사,

읽기 검사 순으로 실시하였다. 음운자각 검사의 경

우 탈락, 합성, 변별과제를 균형화 기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과제별로 음절이나 음소수준에서 동

일한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음절수준 자각 검사

를 먼저하고 음소수준 자각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30～40분 정도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첫째,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과 읽기

와의 관계 및 이들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 단어

읽기 총점 점수들 및 각각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계

수를 구한 후 각 변인들의 총점간의 상관정도를 연

령별로 차이검증 하였다. 둘째, 음운처리과정이 읽기

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음운자

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단어 읽기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Window

10.0 Version으로 처리하였다.

결 과

음운처리과정 요인과 읽기와의 관계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과 읽

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한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

간에 남녀의 차이가 없어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표 1에서 음운자각 검사의 총점은 4세는 5.21점,

5세는 30.60점으로 5세가 휠씬 높게 나타났다. 음운

자각의 하위변인별로 보면, 4세의 경우 음절탈락

(1.85), 음절변별(1.25), 음절합성(.91), 음소변별(.56),

음소탈락(.44), 음소합성(.18)의 순으로 검사점수가

높게 나타나 음소수준 자각보다는 음절수준 자각을

표 1.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 검사와 읽기 검사 점수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 )는 SD

4세 5세 t
음운자각의 총점 5.20( 7.93) 30.60(10.11) 13.80***

음절탈락 1.85( 2.57) 7.02( 1.73) 11.71***

음절합성 .91( 2.04) 6.44( 2.19) 12.86***

음절변별 1.25( 1.83) 4.76( 2.65) 7.61***

음소탈락 .43( 1.18) 5.32( 2.51) 12.23***

음소합성 .19( 1.04) 2.84( 3.20) 5.47***

음소변별 .56( 1.34) 4.22( 2.29) 9.61***

음성 재부호화 총점 13.88( 3.17) 19.32( 2.94) 8.81***

무의미단어 따라하기 6.17( 1.33) 6.98( 1.07) 3.34***

숫자 따라외우기 6.79( 1.38) 7.50( .81) 3.10**

숫자 거꾸로 따라외우기 .91( 1.77) 4.84( 2.04) 10.13***

음운 재부호화 총점 118.38(55.30) 84.78(89.94) -2.22*

숫자 이름 말하기 33.40(15.10) 18.22(16.60) -4.73***

색깔 이름 말하기 43.96(28.94) 32.24(43.16) -1.94
동물 이름 말하기 41.02(15.26) 34.32(43.16) -1.02
단어 읽기 총점 7.79(12.55) 35.72( 8.37) 13.01***

의미단어 읽기 4.46( 6.70) 18.88( 3.96) 13.03***

무의미단어 읽기 3.33( 5.99) 16.84( 4.84) 12.30***

*p<.05, ***p<.001



더 잘 함을 알 수 있다(t=5.28, p<.001). 5세의 경우

음절탈락(7.02), 음절합성(6.44), 음소탈락(5.32), 음절

변별(4.76), 음소변별(4.22), 음소합성(2.84)의 순으로

검사점수가 높게 나타나 음절수준 자각을 더 잘 하

였다(t=10.45, p<.001). 4세와 5세 집단 모두 음절수

준 자각을 음소수준 자각보다 더 잘 하는데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 음절표기를 하기 한글의 특성과 과

제의 난이도의 영향으로 음절수준 자각을 더 잘하

는 것으로 보여진다. 음성 재부호화 검사의 점수는

4세 13.88점, 5세 19.32점으로 4세와 5세 모두 숫자

따라 외우기, 무의미 단어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

라하기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4세와 5세 집단 모두

숫자 따라 외우기를 가장 잘 하나 5세의 경우 음운

정보를 조작하여 회상하는 능력이 4세보다 휠씬 높

음을 알 수 있다. 음운 재부호화의 경우 4세는

118.38초, 5세는 84.78초로 4세의 경우 숫자 이름 말

하기(33.40초), 동물 이름 말하기(41.02초), 색깔 이름

말하기(43.96초) 순으로 나타났다. 5세는 숫자 이름

말하기(18.22초), 색깔 이름 말하기(32.24초), 동물 이

름 말하기(34.32초)의 순으로 빨랐다. 5세 집단의 경

우 숫자 이름 말하기가 다른 상징 이름 말하기에

비해 거의 자동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 읽

기 총점은 4세 7.79점, 5세 35.72점으로 5세가 휠씬

잘 읽었다. 4세의 경우 의미단어는 4.46개, 무의미단

어 3.33개를 읽었으며 5세의 경우 의미단어 18.88개,

무의미단어 16.84개를 읽었다. 단어 읽기에서 4세 집

단(t=3.91, p<.001)과 5세 집단(t=5.05, p<.001) 모두

의미단어 읽기를 무의미단어 읽기 보다 더 잘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음운 재부

호화의 하위과제인 색깔 이름 말하기와 동물 이름

말하기를 제외하고 4세와 5세의 집단별 차이가 나타

났다. 따라서 5세 집단이 4세 집단보다 음운자각, 음

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 중 숫자 이름 말하기를

더 함을 알 수 있다.

표 2. 4세의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와 읽기와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음운자각 총점 1.00

2.음절탈락 .89** 1.00

3.음절합성 .77** .68** 1.00

4.음절변별 .80** .58** .45** 1.00

5.음소탈락 .83** .73** .57** .63** 1.00

6.음소합성 .57** .38** .15 .51** .55** 1.00

7.음소변별 .77** .60** .49** .65** .48** .46** 1.00

8.음성 재부호화
총점 .62** .67** .49** .44** .54** .28 .34* 1.00

9.무의미단어
따라하기 .10 .15 .05 .08 .14 .12 -.09 .72** 1.00

10.숫자 따라외우기 .26 .28 .24 .17 .17 .16 .15 .77** .61** 1.00
11.숫자 거꾸로
따라외우기 .83** .87** .65** .60** .71** .28 .56** .65** .06 .15 1.00

12.음운 재부호화
총점 -.41** -.44** -.25 -.38** -.29* -.17 -.30* -.41** -.30* -.20 -.36* 1.00

13.숫자이름말하기 -.58** -.60** -.36* -.54** -.44** -.26 -.44** -41** -.16 -.15 -.50** .86** 1.00

14.색깔이름말하기 -.30* -.32* -.17 -.30* -.20 -.26 -.20 -.36* -.34* -.18 -25 .96** .71** 1.00

15.동물이름말하기 -.35* -.39** -.22 -30* -.23 -.13 -.26 -.40** -.28 -.23 -.32* .95** .77** .89** 1.00

16.단어읽기 총점 .76** .73** .62** .51** .72** .41** .51** .56** .20 .19 .70** -.39** -.57** -.25 -.37** 1.00

17.의미단어 읽기 .77** .73* .61** .51** .68** .43** .55** .54** .17 .20 .69** -.40** -.59** -.26 -.39** .99** 1.00

18.무의미단어 읽기 .72** .72** .61** .48** .74** .39** .46** .57** .23 .18 .70** -.36* -.53** -.23 -.35* .99** .96** 1.00

*p<.05, **p<.01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와 읽기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4세 집단의 경우 음운자각의 총점은 음성 재부호

화(r=.62, p<.01),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r=.83,

p<.01), 단어 읽기 총점(r=.76, p<.01), 의미단어 읽

기(r=.76, p<.01), 무의미단어 읽기(r=.72,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음운 재부호화

총점(r=.-41, p<.01), 수 이름 빠르게 말하기(r=.-41,

p<.01), 색 이름 빠르게 말하기(r=.-30, p<.05), 동물

이름 빠르게 말하기(r=.-35,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음운자각의 총점과 음운자각의 하위

변인들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r=.89～.57) 음

운자각 각 하위변인들간의 상관도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다(r=.38～.73).

음성 재부호화는 단어 읽기 총점(r=.5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음운 재부호화(r=.-41,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음소합성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34～.67).

음운 재부호화는 단어 읽기 총점(r=.-39, p<.01),

의미단어 읽기(r=.-40, p<.01), 무의미단어 읽기

(r=.-36,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음운

자각의 하위변인 중 음절합성과 음소합성을 제외하

고 다른 하위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29～.44).

단어 읽기 총점은 음운자각의 총점(r=.76, p<.01),

음성 재부호화(r=.5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음운 재부호화(r=.-39,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단어 읽기 총점은 음운자각 하

위변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는데, 음절변별,

음소탈락, 음절합성, 음절변별, 음소변별, 음소합성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4세 집

단의 경우 유아의 단어 읽기에 음운자각, 음성 재부

호화 및 음운 재부호화와 모두 상관이 있음을 알

표 3. 5세의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와 읽기와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음운자각 총점 1.00

2.음절탈락 .56** 1.00

3.음절합성 .70** 28* 1.00

4.음절변별 .77** .33* .36** 1.00

5.음소탈락 .72** .35* .60** .35* 1.00

6.음소합성 .69** .28* .32* .41** .40** 1.00

7.음소변별 .68** .28* .38** .71** .28 .23 1.00

8.음성 재부호화
총점 .54** .45** .45** .36* .57** .23 .27 1.00

9.무의미단어
따라하기 .13 .21 .17 .07 .22 -.03 -.06 .61** 1.00

10.숫자 따라외우기 .22 .34* .26 .00 .24 .17 -.02 .62** .29* 1.00
11.숫자 거꾸로
따라외우기 .63** .40** .46** .48** .60** .28* .42** .87** .23 .35* 1.00

12.음운 재부호화
총점 -.15 -.09 -.01 -.30* .12 -.14 -.19 .08 .17 .10 -.01 1.00

13.숫자이름말하기 -.21 -.12 -.10 -.33* .08 -.16 -.22 .03 .11 .07 -.05 .99** 1.00

14.색깔이름말하기 -.18 -.09 -.03 -.31* .08 -.16 -.20 .07 .16 .10 -.02 .99** .98** 1.00

15.동물이름말하기 -.11 -.07 .04 -27* -.16 -.12 -.16 .11 .19 .12 .02 .99** .97** .98** 1.00

16.단어읽기 총점 .59** ,40** .64** .43** .53** .23 .31* .36* .13 .16 .39** .02 -.06 .00 .06 1.00

17.의미단어 읽기 .62** .25 .63** .38** .45** .19 .24 .20 .03 .05 .26 -.01 -.08 -.02 .02 .94** 1.00

18.무의미단어 읽기 .46** .48** .60** .43** .55** .24 .34* .46** .20 .24 .46** .04 -.04 -.02 .08 .96** .81** 1.00

*p<.05, **p<.01



수 있다.

5세 집단의 경우 음운자각의 총점은 음성 재부호

화(r=.54, p<.01), 숫자 거꾸로 따라 외우기(r=.63,

p<.01), 단어 읽기 총점(r=.59, p<.01), 의미단어 읽

기(r=.62, p<.01), 무의미단어 읽기(r=.46,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음운 재부호화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자각의 총점과

음운자각의 하위변인들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

고(r=.77～.56) 음운자각 각 하위변인들간의 상관도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다(r=.28～.71).

음성 재부호화는 단어 읽기 총점(r=.36,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음소합성과 음소변별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변인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36～.57).

음운 재부호화는 음운자각 총점, 음성 재부호화,

단어 읽기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음절변별(r=.-30,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

단어 읽기 총점은 음운자각의 총점(r=.59, p<.01),

음성 재부호화(r=.36,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음운자각 하위변인 중 음소합성을 제외하고

다른 하위변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는데, 음

절합성, 음소탈락, 음절변별, 음절탈락, 음소변별 순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5세 집단

의 경우 유아의 단어 읽기에 음운자각과 음성 재부

호화만이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세와 5세의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

호화와 읽기와의 관련성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

기 위해 상관계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4세에서의 음운 재부호화와 단어 읽기 총점간의

유의한 상관이 5세의 경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z=-2.07, p<.05, 음성 재부호화와 음운 재

부호화간의 상관성 역시 5세에 없어지는 것으로,

z=-2.47, p<.05, 나타났다.

음운처리과정 요인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

4세 집단의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이 단어 읽기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 본 결과, 음운

자각이 읽기에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F(1, 47)=63.11,

p<.001, 이는 단어 읽기 총점에 57%의 영향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4세의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한 음운자각, 음성 재부

호화, 음운 재부호화의 영향력(N=48)

읽기 관련변인 B β R2

단계 1
음운자각 1.20 .79 .57

F(1,47)=63.11***

***p<.001

음운자각의 하위변인들이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 본 결과,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해 음절탈락이

54%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F(1, 47)=53.11, p<.001. 여기에 음소탈락이 첨

가됨으로써 영향력이 7%가 증가하여 61%의 영향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46)=34.52, p<.001,

음절변별, 음절합성, 음소변별, 음소합성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4세의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한 음운자각 하위변인의

영향력(N=48)

읽기 관련변인 B β R2

단계 1
음절탈락 3.58 .73 .54

F(1,47)=53.11***

단계 2
음절탈락 2.18 .45
음소탈락 4.13 .40 .61

F(2,46)=34.52***

***p<.001

5세 집단의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이 단어 읽기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 본 결과, 음운

자각이 읽기에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F(1, 49)=26.18,

p<.001, 이는 단어 읽기 총점에 35%의 영향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5세의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한 음운자각, 음성 재부

호화, 음운 재부호화의 영향력(N=50)

읽기 관련변인 B β R2

단계 1
음운자각 .49 .59 .35

F(1,49)=26.18***

***p<.001

음운자각의 하위변인들이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 본 결과,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해 음절합성이

41%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F(1, 49)=33.78, p<.001. 여기에 음절탈락이 첨

가됨으로써 영향력이 5%가 증가하여 46%의 영향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48)=20.27, p<.001,

음절변별, 음소합성, 음소변별, 음소탈락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표7).

표 7. 5세의 단어 읽기 총점에 대한 음운자각 하위변인의

영향력(N=50)

읽기 관련변인 B β R2

단계 1
음절탈락 2.45 .64 .41

F(1,49)=33.78***

단계 2
음절합성 2.20 .58
음절탈락 1.13 .23 .46

F(2,48)=20.27***

***p<.001

논 의

본 연구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음운처리과정 하

위요인 즉,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

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읽기 발달과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만4세 유아 48명, 만5세 유

아 50명 총 98명을 대상으로 음운자각(음절탈락, 음

절합성, 음절변별, 음소탈락, 음소합성, 음소변별),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 단어 읽기 검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과 읽기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4세와 5세 유아 모두 단어 읽기 총점

은 음운자각의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음운자각이 읽기와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국․내외

에서 이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결과(고연경, 2002; 김

선옥, 2003; 김선옥, 조희숙, 2004; 김현자, 2001; 김

현자, 조증열, 2001; 박향아, 2000; 송승하, 2002; 윤

미정, 2003; 이진옥, 2003; 이차숙, 1999; 장유경, 김

숙현, 2003; 홍성인, 2001; Ball & Blachman, 1991;

Byrne & Fielding-Barnsley, 1991; Cunningham,

1990; Goswami & Bryant, 1990)와 일치하며, 유아

의 읽기에 있어 음운자각 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한

다. 한글은 표음문자로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이어서 이런 규칙을 알면 모든 단어를 쉽게

읽을 수 있으므로 읽기에 관심을 보이거나 초보적

읽기가 시작되는 유아들에게 단어의 소리 구조에

관한 민감성을 길러주는 음운자각 훈련을 한다면

유아의 읽기 능력을 쉽고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읽기 지도에 있

어 음운자각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음성 재부호화는 4세와 5세 유아 모두 단어 읽기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단기기억 능력이 초기 읽기 능력과 관련된

다는 선행연구 결과(Gathercole et al., 1991;

Goswami & Bryant, 1990; Mann & Liberman,

1984)와 장유경과 김숙현(2003)의 결과와는 일치한

다. 그러나 단기기억이 읽기와는 상관이 없음을 밝

힌 선행연구(김선옥, 2003; 김선옥, 조희숙, 2004; 윤

미정, 2003; Bryant & Bradley, 1985)와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김선옥, 2003; 김선옥, 조희숙,

2004; 윤미정, 2003)에서는 무의미단어 따라하기 과

제의 경우 무의미 단어를 3개를 1문항으로 하여 제

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 단어 3～6

개씩 1문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며, 과제의 유

형과 난이도를 다양하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보여진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여도 음

성 재부호화가 읽기와 상관됨을 알 수 있다.

음운 재부호화의 경우 4세 집단의 경우 단어 읽

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5세 집단의 경

우 단어 읽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 재부호화와 읽기와의 부적 상관은

음운 재부호화의 경우 음운 부호를 인출하는데 걸

린 시간을 측정하였으므로 음운 재부호화의 시간이

짧을수록 읽기를 잘 함을 나타낸다. 4세 집단의 경

우 숙련된 읽기는 정확하게 자료를 회상하는 것 뿐

아니라, 자동적인 회상이 요구된다고 한 LaBerge와

Samuel(1974)의 주장을 지지하며, 선행연구 결과(

Walsh et al., 1988, Wolf, 1991)와 일치한다. 5세의

경우 음운 재부호화와 읽기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

은 송승하(2002)의 결과와 일치하나 김선옥과 조희

숙(2004)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는 음운 재부호화 과제로 수 이름 빠르게 말하기만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과제를 사

용하였으며 과제 수행에서 개인차가 심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5세 집단

의 경우 음운 재부호화에서 4세 집단 보다 빠르며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세 집단의 읽기와 4세 집단의

읽기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빠르게 이름 말하기 과제의 유형에

따라 읽기와의 상관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음운 재

부호화에 관한 보다 자세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단어 읽기 총점에서 음운자각 하위변인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이들 요인들이 같은 음운

자각 변인으로서 서로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4세의

경우 음절탈락, 음소탈락, 음절변별, 음소변별, 음절

합성, 음소합성 과제순으로 읽기와 높은 상관을 가

지며 5세의 경우 음절변별, 음소탈락, 음절합성, 음

소합성, 음소변별, 음절탈락 과제순으로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5세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선옥, 2003; 김선옥, 조희숙,

2004)에서 음절변별과 음절합성, 음절탈락 과제순으

로 읽기와 높은 보인다는 결과와 음소합성이 읽기

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윤

미정, 2003; 이차숙, 199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탈락과제, 합성과제, 변별과제 순으로 읽기와

상관이 있음을 밝힌 홍성인(2001)과 합성과제, 변별

과제, 탈락과제 순으로 읽기와 상관이 있음을 밝힌

Margie와 Ronald(199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처럼 각 연구마다 음운자각 과제 중 어떤 과제가

읽기와 가장 상관이 높은지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음운 과제들의 특성과 난이도, 측정의

목적, 대상 유아의 연령에 따라 과제의 수준이 다양

하기 때문에 음운자각의 하위변인에서는 서로 일치

하지 않고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음절

단위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한

글의 특징과 일치하게 본 연구에서는 음절수준의

음운자각이 더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음절간의

차이를 변별하고 음절을 합성하는 능력이 읽기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음운자각, 음성 재부호화, 음운 재부호화가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 알아 본 결과,

4세와 5세 모두 음운자각만이 단어 읽기에 가장 많

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선행연구(김선옥, 2003; 윤미정, 2003)와 일치한

다. 그리고 김선옥과 조희숙(2004)의 연구에서는 5세

아의 단어 읽기 총점에 음운자각, 음운 재부호화의

순으로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난 것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음운자각 검사

에 포함된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하위

과제들의 점수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4세 집단

의 경우 음절탈락 과제가 가장 영향력이 큰 과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 과제로는 음소탈락 과제였는데

이 두 과제를 합쳐 읽기에 미치는 음운자각 검사의

영향력이 설명된다. 5세 집단의 경우 음절변별 과제

가 가장 영향력이 큰 과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 과

제로는 음절합성 과제였는데 이 두 과제를 합쳐 읽

기에 미치는 음운자각 검사의 영향력이 설명된다. 5

세의 경우 선행연구(김선옥, 조희숙, 2004)에서 음절

변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여기에 음절합성

이 첨가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증가된 것과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음절탈락, 음절합성, 음소탈락이 단어 읽기에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윤미정(2003)의

경우 음소합성과 음소탈락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음운자각과

제의 사용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유아의

음운자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

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운처리과정 하위요인이 읽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음운자각 개념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읽기를 잘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나

타낸다. 음운자각의 하위변인 중 특히 음절변별과

음절합성을 잘 하는 유아가 읽기를 잘 할 가능성도

가장 높음을 알려 준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읽기 지도시 개별 음소와 같은 낱자로 접근하기 보

다는 유아가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단

어들을 중심으로 음절자각에 중점을 둔 지도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읽기 지도시 4세의 경우

음절탈락과 음소탈락에 관한 활동에 중점을 두거나

5세의 경우 음절합성과 음절탈락에 관한 활동에 중

점을 두는 등 유아의 발달 수준과 연령에 따라 프

로그램의 내용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운처리과정 요인이 읽기와 유의

한 상관이 있으며 음운자각이 읽기에 큰 영향력을

보였다. 유아의 읽기 지도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서 주장하듯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의미있는 덩이글

을 중심으로 자연주의적 원칙에 따라 지도하는 것

도 필요(이차숙, 2003)하다. 그러나 한글은 음소문자

이면서 음절표기를 하는 문자로 글자와 음절을 일

대일 대응시키기만 하면 모르는 글자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이기 때

문에 몇 개의 규칙만 알면 모든 단어를 쉽게 읽을

수 있다는 한글의 특성상 음운자각에 관한 명시적

이고도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음운자각의 단위와 활동의 난이도 순서에 따라 실

시되어져야 하며 유아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

는 게임 형태로 대․소집단 활동이나 동요 등을 통

해 형식적․비형식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음운처리과정 하

위요인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유

아의 읽기 능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령별 연구대상 남녀의 성비

가 일정하지 않으며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연구대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단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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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on the Reading Ability of Four- and

Five-year olds

Sun-Ok Kim Sook Ja Gong Hea-Soog Jo

Department of Early Children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on the reading ability of four- and

five-year olds. Forty-eight 4-year olds and fifty 5-year olds took the Phonological Awareness

Test(syllable deletion, syllable blending, syllable segmentation, phoneme deletion, phoneme blending,

phoneme segmentation), the Phonetic Recoding Test, the Phonological Recoding Test and a Reading

T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otal score for phonological awarenes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ose of phonetic recoding, the retrieval of phonological recoding and a reading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overall scores on reading for 4-year olds. For 5-year-olds, the total score for

phonological awareness and that of phonetic recoding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ir reading ability.

While only phonological awareness was a significant predictable variable of reading ability for both

age groups, syllable deletion and phoneme deletion, elements of phonological awaren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4-year olds, syllable blending and syllable deletion for 5-year olds.

Keyword :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y, phonological awareness, phonetic recoding, phonological

recoding




